
 사순 제1주일                                                                       2022년 3월 6일(다해) 2570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예물준비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영성체성가  
163번 

154번 

 생명의 성체여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Andrew Oh • Edward Oh • Audrey Oh  

8시 미사 Jake Moon • Luna Bae • Justin Park  

9시 30분 미사  Brian Kim • Alice Choe • Jennifer Lee  

11시 미사  Jaycee Choi • Thomas Choi • Ruby Evans  

12시 30분 미사 Gabriel Nguyen • Silvia Jun • Julia Jun   

5시 미사  • •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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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사순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머리

에 재를 바르고 시작한 사순 시기도 어느덧 닷새가 

지났습니다. 사십 일간의 사순 여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곰곰이 생각은 해보았는지요?  

 

   사순은 흔히 하느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합

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

는 삶을 말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 삶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게 깨달으려 정진하는 시

기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깨닫는 시기입니다. 사순은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통해 하느님

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으로 옮아감을 깨닫게 되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사순은 바로 이 말씀이 단

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삶의 

진실이며 지혜이며 하느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시간

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모든 여정이 그렇듯

이 설렘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기할 때가 있

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지칠 때

가 있습니다.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

다.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가 있고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

아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행복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

람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굶주린 이가 행복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리

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행복하다고 선언

하십니다. (참고 루카 6: 20-23)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또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이 불행

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

다. (참고 6: 24-26) 

 

   사순 시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고뇌에 찬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답의 근간

을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지금 당장의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배고프지만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어 함께 더불어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는 단순히 교회에서 정해진 기

도를 하고 단식과 금육을 하고 자선함에 얼마간 더 

넣고 뿌듯해하거나, 그렇지 못하여 죄책감에 아예 

사순 시기를 무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의 인간적 고통과 한계에 도전

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인간

적 한계와 고통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 삶을 

더욱 깊게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

인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한계의 끝은 유

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직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끕니다.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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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아드님이며 그리스도임을 하느님께서 드러내

셨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

는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복음과 마태오 복음은 성

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다고 하지만, 마르코 복음 

“광야로 내보내셨다.” 하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히 

내보내셨다는 표현의 원어는 “내쳤다”는 뜻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식이 아니라 유혹과

의 직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과제는 바로 “유혹”이었

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유

혹입니다.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한계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

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빵이 더 중요하

다.’는 유혹, 남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유혹, 그렇

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니라 더 이기적인 세

상적 계산에 의지하려는 유혹, 하느님의 뜻을 따르

기보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유혹, 등등입

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 달라고 하십니다. 혼자서 힘드니 함께 더불

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견뎌내면 당신

께서 늦지 않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에 하느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유혹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걱정이 

너무 커서,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믿

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며 떠나가서 자

신도 모르게 사회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칩

니다.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땅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며 하느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혹을 물리치고 당신 몸과 마음 

모두를 인류의 구원을 하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

을 이루기 위해 받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더욱 섬뜩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악마

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루

카 4: 13)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순 시기는 우리가 행복

하게 살기 위해 행복을 방해하는 유혹에 대한 우리

의 자세를 다시 확립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주님의 기도’를 거꾸로 읽어보

며 묵상해봅니다. “아멘,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의 결론은 바

로 유혹에 빠지지 않아 삶의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 용서하

고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이

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 5일째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담을 위해 고뇌하는 시간에 충실해야겠

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이로써 우

리 삶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가슴 벅찬 자신감

과 희망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

할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

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

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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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3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서머타임 실시 (Daylight Saving) 

3월 13일(일)부터 서머타임(일광절

약 시간제)이 실시됩니다. 당일에 

각 가정의 시계를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하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 p.m.을 3 p.m.으로 조정) 

유아세례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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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제2회 말씀잔치  

 

알 림 

사순 특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3월 11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3월 18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3월 25일 하상회 대건회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기도봉헌 십자가  

사순 애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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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헌금 

알 림 알 림 

사물놀이 개강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동북부 ME부부 피정  

날짜 : 3월 12일(토) - 3월13일(일)  

장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신청비 : $200 (부부)    (선착순 20 부부만 입니다) 

연락처 : 신성호 세바스찬 (646) 772-3024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 3월 6일(일) - 4월 24(일)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헌혈 행사  

첫영성체 자모 모임  

 

새신자 성탄반 모집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 

문의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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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3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알 림 

어머니연합회 떡볶이와 호박수프 판매  

로사리오회 메주 픽업  

메주 주분하신분은 로사리오회 판매대로 오셔서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알 림 

일시 : 3월 12일(토)  2 p.m. 

장소 :  성전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온전한 믿음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만큼 레지오 단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서기 : 박 안젤라  (718) 908-0534 

성제회 월례회  

일시 : 3월 13일(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지하   

요셉회 월례회  

일시 : 3월 8일(화)  10 a.m. 미사  

11 a.m. 요셉회 회의  12 p.m. 점심  

안나회 월례회  

일시 : 3월 8일(화)  10 a.m.   성전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3월 13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3월 6일(오늘)  12:30 p.m.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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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Church, led by the Pope and its leaders 

may proclaim the Word and inspire all who hear 

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That all may share equally in the abundance of 

the fruits of the earth,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men and women with moral weaknesses may 

receive the grace to resist the tactics of the devil, 

let us pray to the Lord. ◎ 

 That we will never put God to the test, let us 

pray to the Lord. ◎ 

 That there be a peaceful and quick resolution to 

the war in Ukraine, let us pray to the Lord. ◎ 

  That our dead may dwell forever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rch 6, 2022 

1st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11 

Special Collection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Baptism  

Blood Drive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3th (Sun)  
Time : After 12:30 p.m. M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Classroom# : 204)

Learn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Lectures for Lent  
Date : Until Apr. 8th (Fri) - Every Friday 
Time : 8 p.m.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This year the entire parish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program for Lent. 
The donations from this Lenten almsgiving will be sup-
porting to alleviate hunger and poverty. The monies 
collected will be distributed to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se paper bowls will be 
found at the front doors of the church or church office.    

Prayers On The Cross 
For Lent, there will be a cross at in the choir area. Pa-
rishioners will be allowed to write a small prayer on the 
available post-its and place them on the cross. These 
prayers will be gathered so that we may pray for them. 
(NOTE: Names on the prayers are not required.)  

Infant Baptism  
Date : Apr. 3rd (Sun)  1:30 p.m.   Church Daylight Saving Time Begins 

Date : Mar. 13th (Sun) 

DST.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rst Sunday of Lent                                                                                                                 March 6, 2022 (Year C) No. 2570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26:4-10 (24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91:1-2, 10-11, 12-13, 14-15 

Mark Of True Leadership  

< First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This past week, the civilized world watched in horror as Vladimir Putin unleashed Russia’s military 
might against a smaller and weaker nation. One bright light emerged in the darkness. Offered the chance 
to flee,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elected to stay with his people, saying, “I don’t need a 
ride. I need more ammunition.” Our horror turned to admiration as Zelensky rallied his people and gave 
them—and the world—something more precious than money and more powerful than weapons: hope. 
Vastly outnumbered and out-armed by Russia, Ukrainians withstood and slowed the invading army for 
days. Here was the authentic and courageous leadership people are yearning for: a leader willing to stay 
with the people in their hour of need, live with them, fight alongside them and, if necessary, die with them. 
 
   His Holiness Pope Francis called upon all Catholics and people of good will to pray for peace in 
Ukraine during our Ash Wednesday services, even as we do penance and repent of our sins. Today’s read-
ings show Jesus, our leader, being assaulted and tempted by the devil, unleashing the powers of hell 
against him. Jesus rejects the love of power and chooses to unleash the power of love by staying with the 
people, living with the people, and finally dying for the people. In this Jesus becomes the role model of all 
true leaders. We enter into Lent to rid ourselves of all attachments to earthly power, greed, and ego. We 
hold up the cross of Christ to conquer the false kingdoms of violence, deceit, and exploitation that may 
have taken root in our lives. Let all believers show courage in our spiritual battles.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